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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산간 특보구역 세분화로 해안지역의 대설특보 58% 감소

- 도민·관광객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기여 - 

□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2022년 겨울철 방재기간(‘22.11.15. ~ 
’23.3.15.)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대설특보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
발표하였다.

○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간 특보구역 신설(‘22.11.1. 시행)됨에 따라, 
해안과 중산간지역의 대설특보를 분리운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
생활편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기존 특보구역을 적용하였을 때 해안지역 대설특보가 19회에 걸쳐 

발표되어야 했으나, 중산간지역 특보구역 신설로 해안지역에는 

11회가 적은 8회만 대설특보가 발표되어 고도별 기상특성을 잘 

반영하여 대설특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.(붙임 1 참조)

○ 또한, 많은 양의 눈이 내릴 때에는 적설현황과 도로 내부영상망
(CCTV)상황을 담은 “대설속보”를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와 누리
집으로 통해 매시각 지자체와 국민에게 제공하였다.(붙임 2 참조)

○ “대설속보”는 도로제설을 위한 자원을 중산간지역의 도로에 집중 
투입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효율화에 기여하였다.

□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중산간 특보구역 세분화로 도민의 안전과 

생활편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중산간 특보구역은 

앞으로 발표될 호우특보에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며, 대설속

보도 2023년 겨울철에는 더 개선되어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

활용될 것입니다.”라고 밝혔다. 

  붙임1, 22년 10월~23년 3월 대설특보 발표 현황 1부.

  붙임2. 대설속보 발표 사례 1부.  끝.



붙임 1  22년 10월~23년 3월 대설특보 발표 현황



붙임 2  대설속보 발표 사례


